
회화, 70년의 별자리

EXHIBITION 합정지구

합정지구, 동시대 화가 13인의 연보 프로젝트

2024 / 08 / 02

최수연

<화가들의 밤: 구르는 연보> 전경 2024 합정지구

화가 이제와 손현선이 기획한 <화가들의 밤: 구르는 연보>(6. 
22~7. 21)는 신진에서 중진, 원로까지 한국 동시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13인의 연보가 중심이 되는 전시다. 그 주인공은 
두 기획자를 비롯해 노원희 박정우 박진아 샌정 신현정 써니킴 
이은실 이혜인 임노식 정용국 정희민. 데뷔한 시기도, 활동 무대도 
모두 다르지만 그림을 향한 열정 하나는 같았던 아티스트의 ‘삶’을 
한자리에 펼쳤다. 출생지, 학창 시절, 미술에 입문한 계기부터 첫 
작업실, 화가로서의 등단, 개인적인 시련과 사회적 참사까지…. 
전시는 이들의 생애를 정리해 전시장 벽면에 가득 채웠다.

타임테이블은 원로 작가 노원희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1948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다. 연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미술에 처음 입문한 
계기다. 노원희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린 ‘꽃 그림’이 화가로서의 
발판이 되었다. 난생처음 미술로 받은 칭찬이 그를 50여 년 
화가 인생으로 이끌었다. 한편, 이제는 고등학생 시절 합창부에 
지원했으나 담임 선생님이 부서를 미술부로 옮기면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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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을 잡았다. 정용국은 고등학교 1학년 첫 미술수업에서 친구의 
초상화를 잘 그렸다는 이유로 미술부에 가입하게 됐다. 이은실은 
예고 입학 전 장르를 고민하다가 한지에 먹을 떨어뜨린 우연을 
계기로 동양화에 뛰어들었다. 작가는 그 점 하나를 운명이라고 
느꼈다.

이제 <서울의 달> 캔버스에 유채 45.5×53cm 2014

첫 개인전부터 사회적 참사까지

모두 저마다 첫 개인전을 이루고 화가로서의 삶을 고민해 왔지만,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 이야기도 있다. 임신, 이주,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 시련에서 사회적 참사와 재난 등,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은 작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반대로 창작에 
새로운 소명을 더하는 변곡점이 되기도 한다. 가령 노원희는 
혈육의 죽음 이후 집과 가족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는 
정용국이 침몰하는 세상을 그리는 출발점이 됐다. 대학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혜인은 첫 개인전에서 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이 전시는 단순히 화가의 연보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면 까만 벽에 16점의 작품이 걸려있다. 
여느 전시에서 볼 법한 작가 설명은 한 줄도 없지만, 앞선 연보가 
소개를 대신한다. 누군가는 화가가 되려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천재적 재능이나 운명 같은 
이끌림 말이다. 그런데 이곳의 작가들은 평범한 우연의 겹침으로 
미술을 시작했다. 격랑을 버텨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실천하는 삶….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과도 닮았다. 이들의 솔직한 ‘맨얼굴’과 마주할 때, 예술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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